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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유가 대폭 하락 대비하라!
러시아, 3년 이내 60달러 이하 가능성 … 대비책 마련 요구

현재 배럴당 80-9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3년 이내에 60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

이 제기됐다.

러시아 부총리 겸 재무장관 알렉세이 쿠드린은 “앞으로 3년동안 원유 가격이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떨어지

는 기간이 6개월 정도 이어질 수 있다”며 “시장 분석과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에 근거한 것”이라며 “실제로 일

어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대비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쿠드린 장관은 “최근 10년동안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이상을 유지한 것은 불과 2년 밖에 안되며, 나머

지 기간에는 항상 70달러 이하였다”고 상기시키면서 국제유가가 75달러 이상 유지될 것으로 보고 세운 러시아

정부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.

러시아 정부는 2011-13년 국제유가를 배럴당 75-79 달러대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다.

쿠드린 장관은 러시아 정부의 과도한 재정 적자 문제를 거론하며 “국제유가가 배럴당 75달러 수준인 상황에

서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(GDP)의 4.6% 수준에 이르는 것은 너무 높은 것”이라고 지적했다. 러시아 정부는

2010년 재정 적자 규모를 GDP의 4.6% 선으로 예상하고 있다.

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82달러대로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2015년까지 재정 적자 규모를 제로로 만들 계획이

라고 밝혔다.

또 러시아 경제의 지나친 에너지 의존 구조에 대해 10년 안에 GDP에서 석유 가스 부문의 비중을 4% 정도

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.

쿠드린 장관은 10-15년 사이 러시아의 석유 가스 생산량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1-2% 정도 증

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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